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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성공단기업, 완전봉쇄와 수재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개성시 북측 근로자 지원 추진.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대표공동위원장 정기섭)는 수재로 피해가 큰 북측 

이재민들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완전봉쇄된 개성시 북측근로자들 및 그 가족

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먹거리와 방역용품 등 지원을 추진하기

로 결의하였다.

“개성시와 인접한 황해북도 등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가 발생된 것으로 알려

지고, 특히 개성시는 코로나19 관련 완전봉쇄로 개성공단에서 10여년이 넘게 

함께 일해왔던 북측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고 말하고, 

“비록 공단이 5년 가까이 닫혀 있어 여력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가족 

같은 우리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지원을 추진한다고 말하고, 

조속히 이 재난을 극복하고 나아가 개성공단 재개로 우리가 다시 상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측 정부는 작지만 진심어린 우리의 마음을 인도적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기 바라며,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은 이해하나 민간접촉이

봉쇄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의 뜻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


